
귀국전을 열면서

한국문화예술위원회(Arts Council Korea, ARKO)는 1995년 이탈리아 베니스 자르디니

에 한국관을 건립한 이후 국제예술계에서 한국 현대미술 및 건축의 지평을 꾸준히 넓

혀오고 있습니다. 지난해 열렸던 2016년 국제건축전은 한국관이 자르디니 공원 안에 

26번째이자 마지막 국가관을 건립한 이후,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10번째로 개최한 건

축전으로서 그 동안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 점검 받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.

한국관은 개막전부터 국내외의 건축계, 예술계 및 언론의 주목과 호평을 받았습니다.

약 60만동에 해당하는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시도한 한국관 전시는 영국 가디언지를 

포함한 주요 매체에 보도된 바 있고, 미국 뉴욕타임스에서는 ‘놓쳐서는 안 될 6개 국가

관’중 하나로 한국관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.

베니스비엔날레에서의 6개월 간의 전시가 종료된 이후, 한국관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

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여 아르코미술관에서 귀국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

세계 무대속에서 인정받은 이 전시를 국내에 직접 선보이고, 아울러 관심있는 분들과도 

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.

두 달간의 귀국전 전시를 통해 <용적률 게임>이 한국인의 일상 그리고 한국사회와 어

떻게 연관이 되는지, 나아가 사회문화적 맥락속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

게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, 귀국전을 준비해주신 김성홍 예

술감독 그리고 5인의 공동큐레이터, 참여건축가, 작가, 스태프 모든 여러분께 다시 한

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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